
프랑스, 농산물 무역이익 줄어들어 

 

프랑스 농산물 무역이익이 6월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3억 유로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곡물과 과일 가격이 낮아지고 무역량이 줄어든 이유에서이다. 

2014년 6월의 무역이익은 약 4억 4천만 유로로, 작년 6월의 7억 3천만 유로에 

비해 크게 적은 수치이다. 8월 11일에 발간된 프랑스 농림부의 월간 통계보고서에 

의하면, 유럽국가에 대한 무역이익이 약 40%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약 2억 6천만 

유로가 줄어든 것이다. 

유럽국가에 대한 무역이익이 줄어들어 6천 8백만 유로로 나타났으며 작년은 3억 

3천 4백만 유로였다. 반면 제 3국에 대한 무역이익은 비교적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작년 4억 2백만 유로에 비해 올해는 3억 7백만 유로로 집계되었다. 이는 

알제리로 밀 수출이 1억 2천만 유로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곡물가격이 

줄어들면서 유럽국가에 곡물수출이 줄어 1억 3천만 유로로 집계되었다. 과일 

생산량과 가격 또한 2천만 유로가 줄었고, 와인은 2천 6백만 유로, 설탕은 3천 

9백만 유로가 줄었다. 

2014년 상반기 농산물 총 무역이익은 43억 유로로 작년 대비 15억 유로가 줄었다. 

반면 수입은 약 2% 증가해 약 40억 유로로 집계되었다. 주로 수입된 식품은 곡물, 

수산물, 육류가공품과 우유가공품을 비롯한 가공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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